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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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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한국불교는 어느 때보다 역

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

시기 불사가 본격화되며, 장장 43일간의 상

월결사 인도순례가 당장 2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1일 “간절한 서원으로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셔 천년을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공식화된 경

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주요 역점 사업이

다. 현재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

사와 제37대 집행부 핵심사업들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지휘하는 미래본부(舊 백

년대계본부)가 전담한다. 

마애불 바로 모시기의 슬로건인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천년을 세

우다’로 확장됐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

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의미한다. “열암

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일은 천년을 세워 

그 공덕으로 개인들은 서원을 성취하고 나

라는 부강한 강대국의 위상을 확립하며 불

교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신실한 원력”이 

담겼다.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주요 불사를 말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이 같은 사업들을 총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올해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에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교구본사 주지·중앙

종회의원·주요신도단체장·명상 전문가·

교계언론 등이 참여하는 범불교적 조직이 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사업에 따라 열암곡 마

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추진단과 미래추진단

으로 분할돼 운영된다.

이에 앞서 조계종 미래본부는 1월 11일 준

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들

어간다. 준비위원회에는 종무기관장, 교구본

사 주지, 중앙종회의장단·분과위원장, 교계

언론 대표 등 14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성만제 미래본부 차장은 “주요 역점 사업

인 마애불 바로 모시기는 준비위원회가 구성

된 직후 기도법사단이 마애불 현장에서 기도 

정진에 들어갈 것”이라며 “또한 전국 사찰에

서 열암곡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종 연구·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월결사 순례의 ‘화룡점정’이 될 인도순

례도 한국불교 굴기를 상징하는 불사가 될 

전망이다. � 〈2면에 계속〉

진우 스님 직접 지휘 미래본부서

마애불 입불, 명상센터 건립 추진

범불교적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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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애불 바로 모시고

상월 순례 동력모아

韓불교 굴기 원년으로

새해, 새날이 밝았다.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맞는 새해는 진정으로 여법한 시절이기를 바란다. 잘못되고 어긋난 것들을 바로 고치고 맞추어 눈물보다 웃음이 훨씬 많은 시절이 도래하기를 발원해본다. 새해는 천년을 거꾸로 지내온 경주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에 더욱 많은 마음이 모여 잃어버린 천년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발원한다. 그렇게 바로 세운 불상 하나가 많은 일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의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는 그날을 그려본다. 새해 첫 햇살 앞에 마애불을 
세워본다. 간절한 발원이다. 또 염원이다.  글=박재완 기자·사진=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그래픽

천년을 바로 세워 한국불교 중흥을


